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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  

노인, 즉 전성기를 지난 사람의 성격이란 젊은이의 성격과 정반대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법이다. 그들은 여러 해를 살았고, 사는 동안 속은 적도 많고 실수도 많이 

저질렀으며,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면 만사가 뒤죽박죽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 결과 

노인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으며 모든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다. 

그들은 ‘생각’은 하지만 ‘인식’은 하지 못하고, 늘 미적거리다 보니 ‘아마도’, ‘그럴 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달면서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노인들은 냉소적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가장 나쁜 점만을 보는 것이다. 게다가 노인들의 인생경험은 

남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남을 못 믿으니 의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열렬히 

사랑하지도 심하게 증오하지도 않으며, 편견이 이끄는 대로 언젠가는 증오할 것처럼 

사랑하며 언젠가는 사랑할 것처럼 증오한다. 노인들은 인생살이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속이 좁고, 그들의 욕망은 그저 그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보다 더 고매하거나 더 비범한 

것을 겨냥하는 법이 없다. 노인들에게 돈은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돈이란 것이 

얼마나 벌기 어렵고 써버리기 쉬운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돈에 관한 

한 인색하다. 노인들은 겁쟁이들이고 늘 미리 걱정하며 산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들의 기질은 차디차다. 노년이 비겁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니, 이들은 

두려움으로 차갑게 얼어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모든 욕망의 대상이란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마련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갈구하는 바, 노인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삶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 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제시문 (다)  

나는 꿈에 지친 사람, 시냇물에 잠겨 비바람에 시달려온 대리석 트리톤*.  

하루 종일 나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책에서 미인 그림을 발견한 듯 눈을 맘껏 즐겁게 하며  

아니면 가려듣는 귀까지도 즐겁게, 그저 지혜로움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면 철이 드는 법.  

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내 꿈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아, 들끓는 젊음이 내게 있었을 때 우리가 만났었다면!  

그러나 나는 꿈에 잠겨 늙어가네, 시냇물에 잠겨 비바람에 시달려온 대리석 트리톤처럼.  

 

제시문 (라)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세월이 흘러감’ 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생각을 ‘욕망’ 과 연관시켜 비교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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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세월의 흐름, 즉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

만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각각의 기저에 있는 생각은 모두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느끼는 욕망의 대상에 있어 (가)와 (나), (다)는 구분된다.  

(가)의 욕망은 남은 삶 그 자체에 대한 욕망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삶이

다. 또한, (가)에서 욕망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발생한다. 즉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남은 삶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나)와 (다)의 욕망은 삶에서 성취되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다. 하지만 그 성취의 선후 관계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기저에 갖는다.  

(나)의 욕망은 자신이 이미 성취한 수고의 산물에 대한 욕망이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러한 성

취의 산물을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이를 원망하며 집착하고 있

다.  

반면 (다)의 욕망은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미리 성취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다. (다)의 화자가 

욕망의 대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로 세월이 흘러감을 지적하며, 이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으로

부터 이를 알 수 있다.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원망하고, 이에 따라 

욕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제시문 (라)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욕망의 

유무에 대해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라)로부터는 어떠한 욕망도 찾을 수 없다. (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태어나고, 장성하여 죽음에 

이른다. 이 때 (라)의 노인의 그림은 가장 작고 초라하게 그려져 있으며,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기로부터 (라)가 세월의 흐름을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라)의 그림의 배치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무한한 순환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욕망은 부질없는 것이 된다. (1,026자) 

 

 

 

 

 

 

 

 

 

 


